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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ing pattern of property damage of heavy snowfall disasters has been observed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by recent climate change phenomena. Heavy snowfall disasters could result
in facility collapse, agricultural and livestock losses, and traffic congestion,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fficient response to the disaster. As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variable of property damage from 
snowfalls was regressed on snowfall amount, temperature and rural area ratio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5.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of property damage from heavy snowfall disasters increased with 
higher amount of snowfalls, lower temperature, and higher rural area ratio.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policy guidelines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vulnerable to heavy snowfall disasters
during the winter season.

Key words: heavy snowfall disaster, snowfall amount, snowfall property damage, temperature, rural area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

이변 현상들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의 대

설은 직⋅간접적으로 인적⋅물적 등의 피해를 우리에

게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의 일부로 대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구의 북반구에 북극 해빙 및 

시베리아 대설 증가현상 등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반구에 대설이 증가하고 있다(Han, 2014). 이러한 

대설의 증가는 대설재난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2006∼2015년) 우리나라 자연재해인 

태풍, 대설, 호우, 강풍 중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규모

를 살펴보면, 약 4.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Kore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전체 자연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

로 적지만, 피해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상대적

으로 대설재난에 취약한 지방도시에 그 피해가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대설관련 데이터

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대설 집중 지역 점차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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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최근 충청남⋅북도에서 전라남⋅북도로 그 패

턴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강원권⋅충청

권⋅호남권을 연결하는 축으로 대설 취약구간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Han, 2014).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철 기상변화로 인한 대설재난

의 효율적인 대처는 우리나라 대설재난 대응체계구축

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 대설재난

으로 인한 피해액과 겨울철 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설 재난으로 인한 피

해는 대설 상황시 강설량에 관계가 있지만 기온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눈이 오더

라도 기온이 높으면 눈이 금방 녹아 피해가 거의 없지

만, 많은 양의 눈이올 때 기온이 낮으면 눈이 거의 녹지 

않아 그 피해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설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보다는 

시설피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동안 재난관련 정책

에서 다른 재난에 비해 간과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기

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대설재난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대설재난 피해 관련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겨울철 대설 재난 피해액과 기온과의 관계성을 파

악하여 기온에 따른 대설재난 대응정책의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10년간 대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설재난기간의 적설량, 강

설 이후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대기온, 대설재난기간

의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대기온 등의 데이터를 변수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설재난 대응정책

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온에 따른 대설 상

황시 대비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자연재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연재난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자연재난으로부터 받는 피해와 

그 규모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Kunkel, et. al., 1999; Toya & 

Skidmore, 2007).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자연재해가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Kunkel, et. al.(1999)은 인구요인

과 소득이 자연재해 피해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같은 조건에서 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피해가 커

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oya & Skidmore(2007)

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자연재난예방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자연

재난 발생 시에도 복구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소득수

준이 낮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고 주장

하였다. 그 밖의 Kellenbeg & Mobarak(2008)의 연구

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금액과 지역의 소득과

의 관계는 비례하다가 일정시점에서 반비례하는 형태

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금액은 국가와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경제

적 요인이 자연재난 피해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Jeong & Heo(2014)의 연구에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와 대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금

액에 미치는 요인을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호우와 대설재난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기후요인이고, 소득의 증가는 자연재난의 취약성

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2. 재난 피해액 요인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자연재난의 약 85%는 주로 강풍⋅풍랑⋅
호우⋅태풍 등과 관련된 풍수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

타났다(Kore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따라서 자연재해의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풍수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Dutta & Herath(1998)는 일

본의 홍수피해산정 및 범람모형을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홍수피해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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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피해요인, 농촌피해요인, 공공시설피해요인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피해액에 대한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Skaggs & Davis(1993)는 미국의 홍수정보를 활용하여 

주거지역 건축물과 그 속성에 관한 수위-피해함수를 

개발⋅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im(1972)의 연구에서 빈도분

석에 의한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1998)에서 외국의 홍

수조절 편익 산정법을 검토하여 수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Kim(2003)의 연구에서

는 사업자산 피해율과 홍수범람지역에서의 산업별 자

산금액으로 행정구역별 피해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Kim(2013)과 Lee(2013)는 태풍피해에 의

한 피해금액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Kim(2013)은 한국형 위험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행정구역별 피해금액을 3-second gu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im(2003)은 우리나라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태풍발생시 강우량과 풍속에 대한 상관분석

을 실시하고,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태풍피해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용인이 일일 최대 강우량과 각 지점

별 최대 풍속량이라고 주장하였다. 

3. 대설재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설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

해금액은 연평균 879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금

액에 12.7%에 해당1)할 정도로 중요한 재난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난 중 대설재

난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타 자연재난에 비해 부족

한 실정이다. Jeong & Heo(2014)는 대설재난피해에 

미치는 용인들을 기후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설량은 대설재난 피

해금액의 양(+)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1인당 GRDP역시 양(+)

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설재

난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

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설피해에 미치는 요인들

에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대설재난의 지역별 유형을 정리한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재해연보의 대설 재난 자료를 활

용하여 각 지역의 강설량을 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유

사한 패턴을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여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강설재난이 지역

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도 대설재난의 피해액에 지역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대설의 경우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의 가설 및 방법

1. 연구가설 설정

대설재난상황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

는 대설의 피해규모는 강설량뿐만 아니라 대기온도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기온도가 낮을수록 눈이 녹지 않아 피해의 규모가 크

다는 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피해 금액은 주로 시설물 및 농어

촌 등에 받는 피해 금액으로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및 교통체증 발생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과거의 피해 금액을 2015년 기준의 현재

금액의 가치로 환산한 피해금액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발생은 대도시보다 지방소도시

나 비시가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시가화 면적 비율을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39개

의 대설 재난 건수 총 149일 동안의 강설량, 온도 등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설재

1) Korea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2015)



166   Crisisonom y Vol.13 No.10

Classification Period Region Source 

Damage of snowfall disaster 2005~2015 National snowfall damage area Natural disaster yearbook

New snowfall amount 2005~2015 National snowfall damage area KMA weather information system 

Daily low temp
Daily ave temp
Daily high temp

2005~2015 National snowfall damage area KMA statistical data

Non-urban area 2015 National snowfall damage area KOSTAT urban area data

Table 1. Analysis data description for this research

(a) Damage amount (b) Snowfall amount 

Figure. 1 Cumulative damage and snowfall amounts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5 

난 피해액 관련 데이터는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자

연 재해연보 데이터 중 과거 11년인 2005년에서 2015

년 사이에 발생한 대설 재난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

출하였다. 

강설량 및 적설량과 관계되는 최심신적설 데이터는 

기상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

안 전국에서 대설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온의 경우 대설 재난 피해액에 미치는 요인

을 다양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일일 최저기온, 최고기

온, 평균기온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기상청에서 본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비 시가지역 면적비율

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시지역 면적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

는 데이터의 시점이 2015년 이전인 이유는 데이터의 시

간적 일치를 위해서이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대설피해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알아 보기위하여 10년간 지역별 대설재난 피해금액

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하나씩 선택 및 제거함

으로써 가장 좋은 모형을 찾아 선택하는 방법으로 회귀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첫째, 단계별 회귀분석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오는 변수를 선택하고, 둘째, 논리적으

로 영향력이 없거나 그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변수들

을 제거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 피해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강설량, 기온, 비시가화 면적비율로 구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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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Mean S.D. Min Max

Damage amount(mil. Won) 1,199 431.66 1,541.04 0.03 25,705.16

New snowfall amount(cm) 1,199 8.17 10.17 0.10 70.20

New snowfall amount of the snowfall day after(cm) 1,199 6.30 8.79 0 70.20

Non-urban area(%) 1,199 75.87 30.72 0 99.66

Seoul Metropolitan Area(Dummy) 1,199 0.09 0.29 0 1

Gangwon Area(Dummy) 1,199 0.13 0.34 0 1

Chungcheong Area(Dummy) 1,199 0.25 0.43 0 1

Honam Area(Dummy) 1,199 0.40 0.49 0 1

Youngnam Area(Dummy) 1,199 0.11 0.32 0 1

Jeju Area(Dummy) 1,199 0.01 0.07 0 1

Lowest temperature of the snowfall day Less than 0℃ (Dummy) 1,199 0.87 0.33 0 1

Lowest temperature of the snowfall day after Less than 0℃ (Dummy) 1,199 0.86 0.35 0 1

Table 2. Basic statistics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인 기온변수의 

경우 강설 다음날의 최저⋅평균⋅최 고 기온, 대설재난 

기간의 최저⋅평균⋅최고 기온을 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가 대설재난 피해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한 후 모형을 제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대설재난상황은 겨울 2005년부터 11년 동안 대설 피

해액이 발생한 지역은 총 1,199개 지역으로, 피해액 평

균은 431.66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8.17cm의 

최심신적설량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설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비시가화 면적의 

비율은 약 75.87%로 대부분의 대설 피해는 비시가화지

역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ure 2>와 

같이 강설량이 많은 지역의 피해액의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로 충남 서해지역과 전남 해안지역, 강원도 해

안지역에 강설량이 많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동일한 지

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의 

기초통계표를 보면 호남지역에서 전체 재난의 40%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충청지역이 25%로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눈의 경우 영상에서 녹는점을 감안하여 최저기온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1로 표

기하였다. 대설재난의 경우 하루에 발생하기 보다는 여

러 일에 걸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날 최저기온

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0℃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1로 

표기하였다. 전체 대설일중 최저기온이 0℃ 이하인 날

은 87%이며, 다음날 최저기온이 0℃이하인 날도 86%

로 확인되어, 대설재난이 동안 최저기온이 0℃ 이하인 

날이 다수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설재난의 피해액 결정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단계

적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하

나씩 선택 및 제거함으로써 가장 좋은 모형을 찾아 선택

하는 방법으로 회귀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종속변수인 대설재난 피해액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

당 지자체의 최심신적설량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의 비시가화면적비율을 변

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강설 다음날의 최저⋅평균⋅최고 기온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재난기간동안의 최저⋅평균⋅최고 기온

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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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ntercept 16.73* -116.29 423.37*** 222.41

New snowfall amount(cm) 58.12*** 57.50***

New snowfall amount of the snowfall day after(cm) 15.02*** 14.44***

Non-urban area(%) 4.56*** 4.48*** 3.56*** 3.31***

Seoul Metropolitan Area(Dummy) -526.74*** -530.90*** -519.00*** -531.51***

Gangwon Area(Dummy) -1,265.82*** -1,243.68*** -793.67*** -764.98***

Chungcheong Area(Dummy) -502.28*** -508.95*** -600.89*** -611.35***

Youngnam Area(Dummy) -577.50*** -568.12*** -470.04*** -442.70***

Jeju Area(Dummy) 813.44 925.43 558.61 775.26

Lowest temperature of the snowfall day Less than 
0℃ (Dummy)

161.92 

Lowest temperature of the snowfall day after Less than 
0℃ (Dummy)

254.81***

 0.1637 0.1649 0.0446 0.0477

n 1,199 1,199 1,199 1,199

*p<0.1,  **p<0.05,  ***p<0.01

Table 3. Analysis results 

     
       
     

식(1)

 : 각 지역의 대설재난 피해액

 : 상수항

 : 계수값

  : 최심신적설량, 다음날 최심신적설량

 : 비시가화면적비율

  : 지역더미

  : 최저기온, 다음날 최저기온

 : 오차항

3. 분석결과

<Table 3>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설재난의 피해액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4개의 모

형은 비시가화면적 비율 및 지역더미 변수들이 기본적

인 모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심신적설 및 최저기온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지역변수의 기준더미는 

개설재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남지역을 기준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1은 최심신적설과 비시가화면적비율, 지역변수

를 적용하였으며, 대설재난은 최신심적설, 비시가화면

적 비율에 양(+)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역변수고 기준변수인 호남지역에 비하여 모

든 지역에서 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제주지역의 경우 양(+)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는 최심

신적설의 양의 1cm 증가할 때마다 58.12백만 원이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시가화면적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4.56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호남에 비하여 502

백만 원에서 1,265백만 원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기온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며, 모

형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 2에서도 최심

신적설 및 비시가화면적 비율 모두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심신적설이 1cm 증가 할 때

마다 대설재난 피해액은 57.50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저기온이 0℃ 이하일 피해액이 

양(+)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양(+)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영

향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모형 2의 지역변

수의 영향력은 호남지역에 비하여 508백만 원에서 

1,243백만 원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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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재난의 경우 수일에 거쳐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

며, 기온이 지속적으로 0℃일 경우 기존의 적설량이 줄

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의 최신심적

설 및 최저기온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

행하였다. 

모형 3은 비시가화면적 비율과 지역변수를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날의 최신심적설 변수를 추가하였다. 다

음날 최심신적설 변수 및 시가화면적 비율은 양(+)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모형 1 및 모형 2와 비교하

여 비시가화면적 및 지역변수 모두 동일한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 다음날 최신심적설

은 1cm 증가할 때 피해액이 15.02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시가화면적의 경우 1% 감소할 때 

3.56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호남지역일 때보다 470백만 원에서 

793백만 원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4의 경우 다음날 최저기온이 0℃ 이하일 경우

를 더미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상수항 및 제주

지역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날 최심신적설의 경우 1cm 증

가할 때마다 14.44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비시가화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3.31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음날 최저기온이 

영하일 경우 영상일 때에 비하여 254.81백만 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설재난 피해에 있어 기온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변수의 

경우도 이전 모형 1~3과 마찬가지로 제주를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음(-)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지

역에 비하여 442백만 원에서 764백만 원이 적게 발생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정책적 시사점

대설재난 피해액과 기온 및 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대설재난으로 받는 피해는 강설량과 비도시화면적 

비율 및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설 

재난기간동안 온도가 낮아질수록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대설재난 피해액은 강설량에 영

향을 받으므로 평균 강설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

들은 대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Figure 2>의 (b)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충남 서해안, 강원 

동해안, 전남 남해안 및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강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설로 인한 피해는 도

시지역보다는 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았

을 때, 지방도시에서는 대설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을 펼쳐야 한다. 특히 강설량이 많고 대설로 인한 피해

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점검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Figure 2. Vulnerable areas from heavy snowfall disasters

<Figure 2>는 2016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이용하여 중위값 

이하인 지역2)을 대설재난 취약지역으로 표현한 지도이

다. <Figure 2>에서 나타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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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의 중위값 이하로 나타나는 지역들은 대설로 인

한 피해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지역들은 사전에 대설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재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Figure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호남지역은 대설재난이 발

생할 경우 피해액이 큰 지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으나,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시가화면적 비율도 높은 이유도 있을 수 있으

나, 대설재난에 대비하지 못하여 피해액이 클 수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로 추가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설 재난기간동안의 기온은 대설피해의 증

가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최저 기온이 더 낮은 날일수록 

대설 재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

자체에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특히 외부기온 

급하강시 대설이 오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Ⅴ.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역별 대설재난 

정책

대설 재난은 우리나라 자연재난 중 태풍과 호우 다음

으로 큰 자연재난이다. 그동안 대설재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자연재난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지

역에 국한되어 그동안 재난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부분

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

상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간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

아지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설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다면 

도시 내 교통마비, 시설물 붕괴, 제설제 살포로 인한 환

경피해 등 많은 직⋅간접적 피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설재난 피해를 주는 요인들을 살

펴보기 위하여 기상청의 강설량 자료와 기온 자료, 비

도시화면적 비율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설재난 피해

액에 주는 요인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대설재난 피해액은 강설량이 많을수록 피해액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지역의 비도

시화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대설재난에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이 다

른 지역에 비하여 피해액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온의 경우 대설재난기간의 최저온도가 낮아질

수록 대설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특히 대설재난

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대설재난에 대비하

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 재정을 대설재난 대

비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강설량과 기

온과 같은 자연요인들이 대설재난 피해액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설재난 피해액에 미치는 요인들은 자연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대설재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 후 연구가 진행

된다면, 대설재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인구요인과 사회

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 

모형을 발전⋅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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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온 및 지역이 대설재난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초록 최근의 기후 변화 현상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설 재난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대설 재난은 인명 피해 이외에도 시설물 붕괴, 농⋅축산물 피해,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기상 변화로 인한 대설 재난의 효율적 대처는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설 재난 피해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설량, 기온, 비 도시화 지역 면적 비율

을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설 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 데이터와 대설 재난 발생 기간의 기온 데이터, 강설량 데이터, 각 행정 구역별 

비 도시화 면적 비율이다. 분석 결과 대설 재난 피해액은 강설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행정 

구역의 비 도시화 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겨울철에 대설 

피해로부터 취약한 지자체의 대설 재난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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